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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제6주일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다". ... 그것은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020-5-16.
5월 17일,부활 제6주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허리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티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요한 14,15-2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하늘을 바라를 보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사도들을 인도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실 것이라고 발표하십시오. Paraclete는 변호사 의미합니다.
그분께서우리희 안에 계십니다.사길, 우리는 하느 님의 선물로 둘러싸여 삽니다.은혜와 함께, 하느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미덕과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다리는 우리가 걸을 수 있게 하고, 눈은 우리가 주변의 세상을 묵상 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미덕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믿음의 사건을 판단하고, 하느님의참자녀로서,행동 할 수있는 능력 주십니다.
믿음, 희망, 사랑덕분에,우리의 사업은 중요해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의 공로가됩습니다.
어쨌든, 여행을 하기 위해, 다리를 갖기에 충분하지 않고,그림을 묵상하기에 눈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자유롭게 걷기를 원하고 움직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과 열매들 덕분에,우리가 가장좋은 것을 선호합니다.
…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제자들이 항상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의 영광을 즐겨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하늘의 나라입니다.주님께서는 영생을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연회와 비교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인간의 마음의 행복에 대한 모든 갈망이 충족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혼란스럽게 하느님을 볼 수 있지만,그분을 대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은모든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을 그분처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1 코린토 2,9)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그곳에 가서 예수님을만나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루에 여러번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모든 아름다움, 모든 선하심, 하느님의 무한한 경이가 내게 부어질 때,... 점토의 가난한 유리인 내게.... 그때나는 사도의 말을 잘 이해합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다".... 그것은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 뉴스 레터 1).
이낙희 신부


epub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5weol-17il-buhwal-je6juil/ (2025-7-31.)
cover.jpg
opusdei.org

f - -

A

syt st 1) 59 179






